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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국내정보보호산업13%증가
코로나에도3년간연11%성장세…정보보안16% 물리보안12%↑

재택근무클라우드전환수요늘고비대면출입통제시장급성장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대유행 상황에서도 국내 정보보호 산업이

13%대성장률을보인것으로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

보호산업협회는 13일이런 내용의 2022년 국내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결과를발표했다.

조사결과지난해정보보호산업은코로나19라

는 악조건 속에서도 13.4% 성장하며 최근 3년

(2019∼2021년)간연평균 11.3%의성장률을달

성했다.

시장규모(매출액)가2020년12조2242억원에

서 지난해 13조 8611억원으로성장했다. 부문별

로 나눠보면 정보보안 부문(4조 4497억원)이

16.0%, 물리보안부문(9조 3114억원)이 12.1%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팬데믹(전염병의세계

적대유행)이후네트워크보안,콘텐츠데이터보

안, 폐쇄회로(CC)TV 부품, 생체인식보안시스

템등비(非)대면보안인프라분야에대한수요

증가가정보보호산업성장을견인한것으로분석

된다고밝혔다.

특히재택근무를위한클라우드전환수요가늘

면서 네트워크 보안(9432억원 27.0%), 콘텐츠

데이터보안(6122억원 13.5%)이정보보안시장

에서주요비중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또물리보안시장의경우근무환경변화에따른

비대면출입통제시장의급성장, 유통제조업에서

무인 편의점점포의 등장 등으로 인해 출동보안

서비스는19.6%증가한 2조 2970억원,보안용카

메라는17.3%성장한 1조 6566억원,열화상카메

라얼굴인식 장치 같은 생체인식 보안시스템은

46.9%늘어난4789억원으로각각커졌다.

정보보호기업숫자는전년보다약 18.2%증가

해 1283곳에서 1517곳으로늘었다. 정보보안기

업은 26.0% 늘어난 669곳, 물리보안 기업은

12.8%증가한848곳이었다.

정보보호 인력도 2020년 5만4706명에서

16.2%증가한 6만3562명으로늘었다.일반기업

의보안수요증가에따른시장활성화로정보보호

기업의 인력 수요가 대폭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

다.

정보보호산업전체수출액은 8.5%증가한 2

조767억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

산CCTV제품에대한수요가늘면서보안용저

장장치, 관련 주변 장비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결

과다.

김정삼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코로나19팬데믹과글로벌경기침체, 미중무역

분쟁등어려운대내외환경속에서도국내기업들

의노력과유관기관들의협력으로정보보호산업

이안정적인성장세를유지했다고말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과클래식 융합콘서트

국립광주과학관 17일상상홀…장동선박사초청강연

국립광주과학관(관장직무대리전태호)이17일

오후 2시과학관상상홀에서제2회인공지능융합

콘서트를개최한다. <사진>

인공지능 융합콘서트는 인공지능과 사람이 작

곡한클래식연주를시작으로유명뇌과학자장동

선박사를초청하여디지털시대의인간에대해알

아보는흥미로운강연으로진행된다.

먼저 1부클래식공연은우리나라최초의인공

지능작곡가이봄(EvoM)이작곡한곡과사람이

만든곡을각각연주해어떤곡이인공지능의곡인

지맞춰보는 시간을 가진다. 정답을 맞춘 어린에

게는특별한선물을제공한다.

2부는 디지털 시대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를 주제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의 강연이 진

행된다.

인간의지능을흉내낸인공지능을이해하기위

해서인간의뇌가어떻게학습하고기억하는지를

알아보고,강연을통해인공지능과인간이가지는

가치에대한궁금증까지해소할수있는특별한시

간을갖는다.

국립광주과학관 전태호 관장직무대리는 모든

데이터와신호가온라인화되는디지털시대를살

아가는우리는, 인간에대한이해가그어떤때보

다 중요하다며 이번 융합콘서트를 통해 인간이

가지는 가치가무엇인지깊이생각해볼수있는

시간이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

융합콘서트의참여는국립광주과학관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사전예약 후 현장입장이 가능하며,

어린이부터성인까지누구나무료로참여할수있

다. /김민석기자mskim@kwangju.co.kr

KT-(주)미소능력개발센터

K-디지털기초역량훈련 협약

정부의디지털인재양성종합계획추진에발맞

춰KT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지정용전무)는

최근㈜미소능력개발센터(대표강현신,미라클평

생교육원)와교육사업분야상호협력을위한양

해각서를체결하고고용노동부가지원하는 K-

디지털기초역량훈련 사업에긴밀한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밝혔다.교육부는2026년까지100만

디지털인재를양성하고 2025년까지초, 중등학

생을위한코딩교육을의무화할것이라고밝힌

바있다.디지털전환시대의디지털인재양성을

통한국가경쟁력확보에많은관심이쏠리고있

는가운데KTAI를기반으로하는코딩교육이미

래 인재양성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기대된다. <KT전남전북광역본부제공>

이동통신이용자절반,가입통신사에불만

5G만족도LTE보다낮아…알뜰폰이용자만족도63%

이동통신이용자절반이가입통신사에만족하

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5세대 이동통신(5G) 이용자들은 요금을 중시

했지만만족도는롱텀에볼루션(LTE 4세대이동

통신)이용자보다낮았다.

LTE비중이높은알뜰폰이용자의가입통신사

에대한만족도가이통3사가입자보다높아알뜰

폰점유율이점차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1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최근 국

내이동통신서비스이용행태분석 보고서에따르

면통신사에대한만족도를설문한결과만족하거

나매우만족한다고답한이들이전체의50%로나

타났다.

보고서는지난해 10월전국 20~59세 LTE 5G

스마트폰 이용자 2천4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결과를분석했다.

5G이용자의만족도는 46%에그치며 LTE 이

용자(52%)보다낮았다. 5G이용자가중시하는

요금과데이터품질에대한만족도는각각 25%와

41%로 LTE(45%, 41%)보다낮거나비슷했다.

5G 이용자의 불만 이유로는 LTE로 전환되는

점(43%), 속도(40%) 등이꼽혔다.

5G 이용자중 64%는통신요금에부담을느끼

고있다고답해LTE이용자(42%)보다높았다.

5G 서비스자체에대한만족도는 23%로나타

나2020년조사기준 30%보다7%포인트하락한

것으로나타났다.

LTE 이용자들은 5G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

유로최신스마트폰이 5G단말기인점을가장많

이(56%) 꼽았다.

5G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비싼 요금

(58%), 속도차이가나지않는점(58%) 등을들

었다.

통신사 중에서는 알뜰폰 가입자의 만족도가

63%로가장높았다. 알뜰폰가입자는요금이중

요하거나매우중요하다고답한이들이 92%로많

았던 반면 이동통신 3사 가입자는 결합 혜택

(75%)과장기우수고객혜택(72%)을중시하는

경향을보였다.

향후통신사전환때선호하는회사로27%가알

뜰폰을선택했다. 이는작년18%보다 9%포인트

늘어난것이다. 자급제단말구매시통신사를변

경할의사가있는경우는 24%였으며, 이중 64%

는알뜰폰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합뉴스

LoL최대국제대회 롤드컵 24개팀조편성확정…젠지, 8강진출관측

광주일보 70년

호남최대부수

열독률호남1위

이달말개막하는리그오브레전드(LoL)국제

대회월드챔피언십(롤드컵)에출전할 24개팀과

조편성이확정됐다.

라이엇게임즈는지난12일(한국시간) 미국일

리노이주시카고유나이티드센터에서열린롤드

컵조추첨결과를 13일공개했다.

롤드컵은올해전세계LoL지역별프로리그에

서상위권에든팀들이겨루는 LoL최대국제대

회다. 리그오브레전드챔피언스코리아(LCK)

에서는 젠지(Gen.G), T1, 담원 기아(DK),

DRX등총 4팀이진출했다.

오는 29일개막하는롤드컵조별리그는플레이

-인스테이지와그룹스테이지 2단계로나뉜다.

플레이-인스테이지에서는하위권 12팀이 2개

조로나뉘어조별리그와토너먼트로 4개팀을선

발하고,이어그룹스테이지에서는상위권12팀과

플레이-인스테이지통과팀4팀이 4개조로편성

돼8강전진출팀을가린다.

올해 LCK 서머 우승팀인 젠지는 동남아 리그

PCS의 CTBC플라잉오이스터 ,북미리그LCS

의 100씨브즈와같이그룹스테이지D조에편성

돼무난하게8강에진출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

반면 T1은 A조에서 작년 롤드컵 우승팀인 중국

리그 LPL의에드워드게이밍, LCS 서머플레이

오프우승팀인클라우드나인과맞붙는다.

DK도 LPL 서머 우승팀인 중국의 징동 게이

밍,유럽리그LEC소속의강팀G2와B조에편성

돼접전이예상된다.

롤드컵 4번시드인DRX는플레이-인스테이지

B조에편성돼올해 미드시즌인비테이셔널 (MSI

)우승팀인 LPL의로얄네버기브업(RNG) 등과

그룹스테이지진출을놓고겨룬다. /연합뉴스


